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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운동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가?

-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

이 글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여성운동의 역사를 개괄적으로나마 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차별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운동이 단순히 서구 여성의 것이 아니며, 오늘날 뜨거운 페미니즘의 열기가 급작스럽게 등장한 것도 

아님을 상기하기 위해서다. 구한말부터 전개된 한국의 여성운동은 민족해방을 추구하면서 계급투쟁과 봉건가부장제 변혁에 

앞장섰고, 반독재·반제국주의와 민주화 투쟁이라는 거대한 물결 하에 성차별·성폭력 해소를 위한 제도적·법적 개혁과 

문화적·사회적 변혁을 동시에 추구해 왔다. ‘남성’ 운동의 ‘부분운동’이거나 단순한 ‘하부조직’이 아니라, ‘주류’ 사회운동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협상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앞장서 바꾼 주체였다. 숱한 고난과 난관을 

뚫고 ‘여성 이슈’들을 독자적으로 제기하고 독립적 단체를 만들며 진격해 온 여성들의 역사와 정신을 환기하는 이유는, 

여성운동을 포괄적 사회정의 운동의 하나로 기억하고 자리매김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